
글. 진동선 

정현자 사진의 소재는 들판이고, 그 대상은 꽃과 풀과 잡목더미와 같은 소박한 자연이다. 풍요롭건 메마르건 

간에 대지는 우리 삶의 터전이며, 들판은 대지에 떠도는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실재 공간이다. 소극장이   

그렇다. 들판은 진정 자연과 인간이 드라마를 연출하는 대지 어느 구석의 소극장이다. 자연이 들판을 품에 

안고, 들판은 그 자연에 조용히 기댄다. 숨을 죽일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다. 그렇게 들판은 항상 자연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또한 들판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때때로 자연에 거역하기도 하지

만 들판은 자연과 생명을 함께 한다. 자연이 스스로 죽는 법이 없듯이 들판도 그러하다. 메마른 잡풀, 떨어

지는 이삭, 그리고 썩어 가는 나무, 그들은 저물어 갈 뿐이지 스스로 죽지 않는다. 

그의 들판은 살아있는 자연, 살아있는 대지의 풍경이다. 야트막한 야산, 구릉이 있는 들판이 보인다. 작품내

용은 전체적으로 음울하고 황량해 보이는 들판이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았을까. 그는 들판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자연을 찾으려 했던 것 같다. 드러내는 영혼과 감춰진 영혼, 생명 그 존재함에 대한 것이다. 영혼

의 땅을 밟고 존재하는 두 가지 사물을 본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 가는 것, 노래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드러내는 것과 숨어 있는 것, 대지 위에서 자연이 연출하는 그 오묘함을 들판의 소극장에서 생생하게 느끼

는 것이다. 

그는 자연의 오묘한 연출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다. 그가 만나고 선택한 사물에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

킨다. 인간이 창조한 소극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암실이라는 인간의 소극장에 들판이라는 자연이 초대

된다. 그리하여 그 어둠 속에서 실재했던 사물이 새롭게 소생하기 시작한다. 자연의 변조, 사물의 유동, 그의 

마음과 손끝으로부터 자연의 생명력과 작가의 상상력이 조화를 이룬다. 풀과 꽃이 만나고, 돌과 나무가 만난

다. 실재 자연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 작가의 소극장에서 이루어진다. 대지의 소극장에서 연출

된 자연의 방식이 아니라, 작가의 소극장에서 연출된 인간의 방식이다. 

그의 사진은 흑과 백이다. 여전히 모노크롬에 대한 미련이 많다. 가라앉은 빛, 산란된 빛을 좋아하고, 그   

침울하고 산란된 빛에서도 부각되는 자연의 형상을 좋아하는 것은 여전하다. 그가 좋아하는 자연의 형상들

은 인간의 소극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연출된 빛은 자연에서처럼 뚜렷하고 환한 형상

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상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침잠의 빛, 내적 형상이다. 

정현자의 사진은 구상적이면서 추상적이다. 흔히들 구상은 자연적인 것이고, 추상은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한

다. 그러나 원래는 추상이 자연적인 것이고, 구상이 인간적인 것이다. 추상적이었던 자연을 인간들이 구상화

했을 뿐이다. 그는 그 구상적인 형상을 추상적인 형상으로 변조했다. 그 변형된 추상 속에서 사물들이 훨씬 

더 조화를 이루고 있다. 


